
어느 조용한 일요일 / 이선미 지음 

"북트레일러로 그림책을 살짝 엿보아요"

화창하고 평화로운 일요일, 분홍색 페인트 통이 지붕에서 떨어지며 일어나는 한바탕 소동을 
통해 그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느끼는 관점의 다양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붕에 올려놓은 페인트 통이 바닥으로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그
림이 끝나면, 등장인물 각각의 이야기들이 다시 시작되는 반전의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각자의 시각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들은 어떤 일이든 관점에 따라 모두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웃음과 함께 전달합니다.

감정과 관점의 다양함을 간결하고 위트 있게 보여주는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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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쌩쌩 자전거를 

타야지.

밝은 햇살이 다 사라졌네요.

아뿔싸!

풉.

미끄럼 슝!

시원한 바람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안 돼!

지붕을 칠하는 건지 마당을 

칠하는 건지, 하하하.

철퍽 철퍽 철퍼덕 철퍽

푸른 하늘도 모두 다 사라졌

어요.

그만!

아이구 신났네, 신났어!

쇼팽, 너한테 축구공 차줄게.

잔잔한 음악을 듣고 있었어. 

우리 집 지붕이 너무 멋져서 

다 따라 할지도 몰라.

일내겠네, 일내겠어!

1. 다른 사람 마음 보고, 내 마음 찾아 이야기를 나눠요 

     똑같은 장면에 등장인물 네 사람의 대사가 한꺼번에 놓여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가장 비슷하게 표현한 사람의 말에 체크 표시를 해볼까요?

엄마, 더 세게 뿌려주세요.

…….

지붕 칠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는데…….

저럴 때가 좋았지. 

나와 생각이 가장 비슷한 사람은                   입니다. 

          는                                           점에서 나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가장 다른 사람은                  입니다. 

              이(가)                      장면에서                            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내 마음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눠요.



2.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아래의 장면에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재미있게 써 보세요.



지붕에 칠하고 싶은 색을 고르고 그 페인트가 떨어진 모양과 이리저리 튀고 번지는 모습을 

주어진 그림 위에 그려 '나만의 일요일 이야기'를 완성해 보아요.

3. 내가 만드는 일요일 이야기



신나게 물감놀이를 하던 책 속 주인공이 자신의 손바닥을 짠~ 찍어 주었네요. 

이 손바닥을 원하는 색깔로 칠한 다음, 상상을 더해 그림을 이어서 그려 보아요.          

4. 그림을 이어 그려요


